
“섬 친구들과 과학의 즐거움 나눠요”
지스트 사회공헌단, 찾아가는 과학캠프 개최

-지스트 사회공헌단 피움, 신안군 비금중 방문해 과학수업·진로 멘토링 펼쳐
- 매년 개최… 재능 기부 통해 지역 교육 및 진로 격차 해소 앞장서

[사진1] 지스트 사회공헌단 ‘피움(PIUM)’이 신안 비금중학교를 방문해 <찾아가는 과학
캠프>를 개최하고 학생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 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임기철) 사회공헌단 ‘피움(PIUM)’이 12일과 13일 이틀

간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에 있는 비금중학교를 방문해 지식 나눔 사회공헌활동인 

<지스트 찾아가는 과학캠프>를 개최했다.

지스트 재학생들로 구성된 사회공헌단 ‘피움’은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

학 수업과 체험 프로그램을 쉽고 흥미롭게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

위해 운영 중이다.

올해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<지스트 찾아가는 과학캠프>는 피움의 대표적인 사회

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로, 광주·전남의 도서벽지 등 교육 소외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

직접 방문해 흥미롭고 다양한 과학 수업·체험 프로그램과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

프로그램이다.

올해 찾아가는 과학캠프는 신안군 비금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

1박 2일 동안 진행됐다. 이번 캠프에서는 ▴자동차 브레이크의 이해(기계공학 분

야) ▴혈액형 판정과 적정기술 원심분리(생명과학·적정기술 분야) ▴친환경 물병 오

호 만들기(지구·환경 분야) ▴자율주행 자동차 이해하기(AI·기계 분야) 등 흥미로운 

주제의 수업들이 이루어졌다.



특히 캠프에 참여한 지스트 재학생 멘토단은 ‘장애물 회피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’, 

‘자동차 브레이크 만들기 키트’ 등 미래 첨단 산업 핵심 분야를 아우르는 주제들로 

수업을 준비해서 비금중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. 

지스트 기계공학부 지솔근 교수도 비금중학교를 방문해 ‘유체역학과 비행기, 그리

고 비금도’라는 주제로 특강과 진로 멘토링을 진행했다.

[사진2] 지스트 사회공헌단 ‘피움’이 진행한 <찾아가는 과학캠프>에서 비금중 학생들이 장
애물 회피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다.

과학캠프에 참가한 비금중의 한 학생은 “원래는 과학이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관심이 

없었는데 이번 과학캠프를 통해서 과학에 즐겁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”며 “앞

으로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”고 소감을 전했다. 

한편, 사회공헌단 ‘피움’은 올해 3회*에 걸쳐 진행되는 <찾아가는 과학캠프> 이외에

도, ▴랜선멘토링(온라인 학습·진로 멘토링) ▴AI 꿈나무 캠프(오프라인 체험형 AI 

교육 프로그램) ▴지스트와 함께하는 과학캠프(지스트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과학캠

프) 등을 통해 지식 나눔 봉사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.

     * 전남 신안군 비금중학교, 전남 장흥군 안양중학교, 전남 목포시 하당중학교

이러한 ‘피움’의 다양한 지식나눔프로그램 활동 덕분에 지스트는 2021년부터 3년 

연속 교육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‘대학진로탐색캠프 사업’의 운영기관

으로 선정되기도 했다.

임기철 총장은 “지스트의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격차를 조금이나

마 해소하고 미래 과학인재를 양성할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”며 “올해 설립 30주년

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소외지역의 과학 꿈나무들에게 더 좋은 

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.”고 말했다.


